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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강은이) ‘시흥 다동 리더모임’

은 지난 12월 9일 지역의 아동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김

장김치와 케이크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시흥 다동 리더모임’은 시흥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

족 여성리더들로 구성한 사회적 가족 공동체로 운영되

고 있어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김장김

치를 만들어 지역 내 공공기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나눔

을 해왔으며, 2023년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추가로 

제작해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빛된 지역아동센터에 전

달했어요.

이날 행사에서 시흥 다동 리더모임 나미영 회장은 

“다문화가족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에, 지역사회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문

화가족들이 힘을 모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시흥 다동 리더모임’에서 5kg의 김장김치 15통과 크

리스마스 케이크 13개를 전달받은 빛된 지역아동센터 

김호철 센터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전달받아 행복하다. 아이들도 다문화가

족 리더분들처럼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어요.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2024년에도 다문화가족 공동

체들의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시흥 다동 리더모임을 운

영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시흥시가족센터 가족1

과 문화공동체팀(031-319-7997)으로 연락하면 돼요.

파파야 스토리

사랑의 김장김치 및 케이크 전달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 다동 리더모임’ 함께 

시흥시, 2024년 아이누리 돌봄

기관 정기 이용 아동 모집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아이누리 돌봄기

관’ 정기 이용 아동을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을 통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한 아이누리 돌봄기

관(아이누리 돌봄센터 20곳, 학교돌봄터 3곳)은 현재 

관내에 총 23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아이누리 돌

봄기관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맞벌이 가정의 초

등학생(만 6세~만 12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까지, 방

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학습 지도 및 급ㆍ간식 지원, 숙제ㆍ독서

지도, 예체능 등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모집은 시흥시 초등돌봄통합 플랫폼(https://

childfirst.siheu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

정이다. 모집 인원은 기관별로 다르다.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3곳의 돌봄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 마감 후에

는 선정 기간을 거쳐 2월 중 이용 결정 개별 통보가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아동의 경우 2024년 3월 4

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아이누리 돌봄기관이 부모에겐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아이들에겐 따뜻한 휴식 공

간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등돌봄통합 상담은 콜센터(1588-0910)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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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다문화가족의 경우 둘 이상의 언어와 문

화적 배경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중언어 중요성 지속 홍보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이중언어 가

족환경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전국의 가족센터를 통해 다

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엄마와 

아빠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워 이

중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다시 ‘이중언어 환경조성’과 

‘이중언어 직접교육’으로 나뉘어 부모님들

에게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

어요.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이

중언어 사용 지지체계 마련, 교재 활용 

이중언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해요. 가족센터를 이용하면 이 프로그

램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

센터가 직접 이중언어 교육

2023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이중언어교

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는 ‘이중언어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도

록 했다면 2023년부터는 가족센터가 직

접 아이들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전국의 가족센

터가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언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

생님도 중요하겠지요? 여성가족부는 5회

에 걸쳐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중언어

코치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실 운

영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가족센터에 배

포했어요. 

그 결과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이

중언어코치(결혼이민자)의 수는 210명이 

되었어요. 이들은 소속된 지역의 수요에 

맞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

으로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언어를 가르

치고 있어요.

다양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50% 이상 증액했어요. 이중언어 교육은 

물론 다문화가족자녀의 기초학습 지원과 

정서·진로상담, 멘토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예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설해 저소득 다

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

리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인재이지만 고

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 

30% 정도 낮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

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겠어요. <베트

남어 35면, 태국어 13면, 영어 하단, 일본

어 32면, 러시아어 10면> 

파파야스토리, 자료 여성가족부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being able to learn 
more than on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 is a big advantage. Let’s 
take a look at what efforts are being 
made.

Continue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bilingualis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been operating a project to 
create a bilingual family environment 
since 2014.

This project is a project that support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develop bilingual skills by naturally 
learning the language of their mother 
and father's country from infancy 
through family centers across the 
country.

This project is further divided into 
‘creating a bilingual environment’ and 
‘direct bilingual education’ to inform 

parents of the importance of bilingual 
education.

We also conduct various programs 
such as parent-child interact ion 
coaching,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bilingualism, and bilingual education 
using textbooks. If you use the family 
center, you can experience all of these 
programs.̂ ^

Bilingual education provided directly 
by the center

Starting in 2023, we will go one step 
further and provide direct bilingual 
education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they can develop their 
diversity and talents. So, previously, 
parents were encouraged to provide 
bilingual education at home through the 
‘Bilingual Parent Coaching’ program, but 
from 2023, family centers will directly 
teach bilingualism to children.

To this end, family center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operating ‘bilingual 
classes’ starting in 2023. Teachers 

who will teach children in bilingual 
classrooms are also important, righ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ducted additional training 
for bilingual coaches working at family 
centers f ive times, and created a 
‘Bilingual Classroom Management 
Guide’ that can be used in training and 
distributed it to family center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the number of bilingual 
coaches (marriage immigrants) running 
bilingual classes increased to 210. 
They teach languages ​​such as Chinese 
and Cambodian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the age of 
12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ir 
region.

Support for children from diverse 
multicultural famili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creased next year's customized 
suppor t budget for mult icultural 
children and youth by more than 

150% compared to this year. This is to 
significantly expand bilingual education 
as well as basic learning support, 
emotional and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 also plan to newly establish 
suppor t for educat ional act iv i ty 
expenses, provide case management 
f o r  c h i l d r e n  f r o m  l o w - i n c o m e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 the 
cost of purchasing books or using the 
reading room.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talented people who have the 
competitive edge of diversity and can 
present new ideas to our society, but 
their enrollment rate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said to be about 30%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population. 
We all need to pay more attention and 
make efforts to suppor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ry Eve of Papaya Story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이중언어교육, 가족센터에서 직접 받아요! 

여성가족부, 다양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4년엔 기초학습 지원도 실시

Receive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rectly at the family center! 가족센터의 다양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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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서비스 이용권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월 19일까지 2024년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지역사

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

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

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하고, 원하는 서비스와 제

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

예요. 시흥시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460명 ▲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60명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220명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50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30명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7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70명 ▲시각

장애인안마서비스 95명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

스 250명 등 9개 서비스별 이용자를 1,305여 명 모집

한다고 밝혔어요.

이용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

하 가구(서비스별 상이)로, 1인당 최대 2개의 서비스

를 신청.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

돼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장

애인 맞춤형운동서비스,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서비

스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중에서 

이용 대상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해 신청 범위를 확

대했어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 서비스별 증빙서류 등을 준비

한 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돼

요. 신청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031-310-3565

                                   파파야스토리

겨울철 화재 예방 선제적으로 대응

시흥시, 정왕동 화재 발생 현장 및 외국인 거주지 대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겨울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작

년 3월 말, 19명의 대피 인원이 발생했던 정왕동 다세대

주택 인근을 점검하며 화재 원인과 조치 사항 등을 확

인하고,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논의를 펼쳤다. 현장 점검에 나선 연제찬 부시장은 관계

자들에게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으

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화재 안전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관내 화재취약시설 등을 선

제적으로 점검하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근 외국인 거주지를 순찰하며 화재 안전사고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 거주지의 소방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겨울철 전국적으로 화재 안

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

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화재취약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용구 배부로 철저한 화

재 예방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견학프로그램 자원활동가’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 목감도서관은 ‘2024년 견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총 22곳의 관내 어린이집 및 유아교

육 기관에서 311명의 어린이가 목감도서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법과 공공예절 교육을 

배우고, 독후활동에 참여했다.

목감도서관의 유아교육 기관 견학프로그램은 올

해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1월)로 나눠 매주 

수ㆍ목요일에 한 시간가량 운영한다. 자원활동가는 

견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이나 만들기, 책 

읽어주기 등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견학프로그램 자원활동가’는 1월부터 상시

로 접수한 뒤에 3월부터 시작하는 견학프로그램 일

정에 맞게 신청자와 조율을 통해 진행한다.

재능기부 후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제공하고, 우

수자원활동가에게 동화구연 자격증 강의를 연계해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의는 목감도서관(031-

310-259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

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

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

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

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

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흥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2023년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

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

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 

중 7명의 아동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

지 못해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

여 있었다.

시흥시는 ‘시흥아동확인증’ 발급뿐 아니라, 이들에

게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을 통

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

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

고 밝혔다.

아이의 출생등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

요한 세대를 알고 있다면 상담 전화(031-310-2702)

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것

은 이주민 인권을 위한 큰 발걸음이다.  김영의 기자

출생 미등록 아동에 ‘시흥아동확인증’

시흥시, 미등록 외국인 자녀 등 출생신고 못한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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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스토리가 임금을 받지 못해 어

려움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

족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파파야스토리의 ‘체불임금 해결서비

스’는 법무법인(변호사)과 함께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

가 한국 법의 절차에 따라 임금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체불임금 해결절차

한국의 여러 이주민 지원단체가 체

불임금 해결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으

나 외국인노동자가 이 안내에 따라 실

제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합니다.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①진정

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②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진술한 뒤 ③체불금품확인원 

서류를 발급 받아 ④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⑤고용주와 합의 시도 ⑥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 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어로 

이 모든 과정을 따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파파야스토리는 착수금(25만

원)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모든 절

차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무법

인(변호사)이 진행하며 파파야스토리는 

통역 등을 지원합니다.

무료로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

특히 파파야스토리는 2024년 1월 5일

부터 착수금도 받지 않고 선착순 10명

에 한해 무료로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체

불임금 해결시 20% 별도>

무료 이벤트는 2개월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 외국인근로자

가 참여할 수 있으며 파파야스토리 홈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면 입력해야 

할 정보와 업로드해야 할 서류가 많음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고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무료 이벤트는 이 정보와 서

류를 최대한 많이 입력한 외국인주민에

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다가 중단하면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도 파파야스토리는 외국인

주민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러시아어 45면, 태국어 45면, 영어 

하단, 중국어 3면>

파파야스토리

외국인근로자 10명에게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제공 

이주민 정보서비스 파파야스토리,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이벤트’...법무법인과 함께 진행

P a p a y a  S t o r y ,  a  t o t a l 

information service for foreign 

residents , is holding a ‘Free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Event’ for foreign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not receiving wages.

Papaya Story’s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is a service 

that, together with law firms 

(at torneys), suppor t s foreign 

workers who have not received 

wages for more than two months 

to receive wage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Korean law.

Complex and difficult unpaid 

wage resolution process

Ma ny  imm i g r a n t  s upp o r t 

organizations in Korea provide 

gu idance on procedu re s for 

resolving unpaid wages, bu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foreign 

workers to actually receive unpaid 

wages according to this guidance.

To briefly explain the process, 

① write and submit a complaint, 

②  a t t e n d  t h e  M i n i s t r y  o f 

Employment and Labor and make 

a statement, ③ obtain a document 

con f i rm in g t he payment of 

arrears, ④ apply for a simplified 

payment, or ⑤ attempt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employer, 

and ⑥ file a civil lawsuit.

This process takes anywhere 

from 8 months to over a year, 

and it is virtually difficult for 

foreign residents who are not 

familiar with Korean laws and 

procedures to follow the entire 

process in Korean. Accordingly, 

Papaya Story operates a service 

that conveniently supports all of 

these procedures at a minimal 

cost, including an upfront fee 

(KRW 250,000). All procedures are 

conducted by a law firm (attorney), 

a nd Papaya St or y prov ide s 

interpretation, etc.

Use the law firm’s services for 

free

In particular, Papaya Story will 

be holding an event from January 

5, 2024, that will provide free 

‘arrear wage resolution service’ 

to the first 10 people without any 

down payment. <20% extra when 

resolving unpaid wages>

Foreign workers with unpaid 

wages of more than 10 million 

won for more than two months 

can participate in the free event. 

Applications can be made on the 

Papaya Story website. As you go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you will notice that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to enter and 

documents to upload. This is 

because only then can you receive 

unpaid wages accurately and 

reliably. The free event benefits 

foreign residents who enter as 

much of this information and 

documents as possible.

If you stop while enter 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you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free 

event benefits.

In 2024 , Papaya Story will 

continue to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services to 

foreign residents to ensure that 

they have no inconvenience while 

living in Korea.

     Mary Eve of Papaya story

Free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is provided to the first 10 foreign worker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Free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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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제일교회는 지난 12월 27일 성탄절 및 연말을 맞

아 시흥시가족센터를 방문, 후원품(식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날 행사에는 시흥제일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

으며, 후원품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선물로 전달

됐어요.

시흥제일교회 관계자는 “성탄절의 기쁨을 이렇게 시

흥시가족센터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시흥시 

내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시흥제일교회 성도들

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라며 “우리의 작은 선물을 통

해 전달받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

다.”고 말했어요.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깜짝 선물을 준비하여 주신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선물을 받는 다문화가정 아

동들 모두가 행복한 연말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어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후원 신청은 시

흥시가족센터(031-319-7997)로 문의하면 돼요.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정 아동에 행복한 선물 전해

시흥제일교회, 연말 맞아 시흥시가족센터에 기탁

시흥 능곡도서관, ‘창의교실’ 

운영...초등학생 창의성 쑥쑥

시흥시(시

장 임병택) 

능곡도서관은 

지난 1월 15

일부터 초등

학생 주도형 

공간인 ‘창의

교실’을 운영

하고, ‘창의미술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의

교실은 ‘문화교실2’를 어린이가 자율적으로 창의 활

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가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색종이나 색깔 솜)를 비치

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

서관 휴관일을 제외한 도서관 운영일에 상시 개방하

므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창의미술 놀이터’ 프로그램은 1월 15일부터 2월 5

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마다 다른 주

제로 창의미술 활동이 진행된다.

능곡도서관 관계자는 “자료실과 창의교실이 공존

한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

고,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생들의 독서와 창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창의교실 및 ‘창의미술 놀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능곡도서관(031-310-2551)으로 문의하

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달라지는 2024년 시흥시 행정 교통 문화 복지 제도, 다문화가족도 기억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올해 시흥시의 달

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 6건 ▲교육.경제 16건 

▲교통.안전 7건 ▲복지.건강 58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7건 등 총 6개 분야 96건이에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나 몰

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

선하고,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강화

해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서요.

#시흥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운영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시민

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시흥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인지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

이에요.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이 편안한 시흥을 위

해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지원되고 있는 시

흥형 기본교통비를 유지하고, 여기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

에요.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

혔어요.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천을 통

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단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에요. 기존 생활돌봄, 일시보호, 동행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5대 서비스에서 방문의료, 심리상담

을 신설해 총 7대 단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더불어,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의 출생축

하금을 지원하고,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산후조리

비를 지원해요. 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난임

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통합문화이용권, 13만원 증액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을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 지원해요.

#절수기기 보급지원 사업 신설

‘생태.상생’ 분야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시흥을 위해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지원 사업을 신설

하고, 건축물 350곳(선착순)에 절수기기 3종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농민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영농종사자에 

농민기본소득 60만 원을 지원해요.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

민의 삶과 민생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 해를 완성해 나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


